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팬분신에놀란이란 월드컵예선 여성경기장관전 허용

부통령 여건완비됐다

일반여성허용은처음

이란은오는10일테헤란에서열릴축

구월드컵예선때여성이경기장에서직

접경기를관전할수있도록허용할것이

라고 마수메 에브테카르(Masoumeh

Ebtekar) 이란부통령이밝혔다.

하산 로하니 대통령 정부에서 여성문

제 등을 담당하는 에브테카르 부통령은

2일자아사히(朝日)신문인터뷰에서 여

성을지키기위한 (입장금지) 조치가불

행히도 제한으로받아들여졌다며이같

이말했다.

이어 젊은층을중심으로(입장허용)

요구가높아져정부는경기장좌석과출

입구에서 남녀를 구분하고 여성 화장실

을마련하는등의준비를추진해마침내

여성의경기장입장을허용할환경이갖

춰졌다고말했다.

이란은 1979년 이슬람혁명후여성이

경기장에서 남성 스포츠를 관전하는 것

을금지해왔다.치한과폭력방지를내세

운조치였다.국제축구연맹(FIFA)등은

여성차별이라고 비판해왔다. 여성이 남

장을하고경기장에들어가는사례가속

출하는 가운데 지난달에는 남장 차림으

로 경기장에 들어가려다 체포된 여성

(29)이분신자살하는사건도발생했다.

여성의관전이허용되는경기는 2022

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

이란과캄보디아경기다.이달10일테헤

란에있는수용인원8만명의아자디스타

디움에서열린다.

에브테카르부통령은 일반여성도입

장권을구입하면입장할수있다고설명

했다.

작년10월에열린이란대표팀과볼리비

아대표팀경기에는여성 100여명이남자

좌석과칸막이로분리된특별석에서관전

했으나전원대표팀과관련된여성이었다.

일반여성의관전허용은이번이처음이다.

그러나이슬람교리에엄격한보수강

경파의반대도여전하다.이들은 경기장

내분위기가여성에어울리지않는다거

나 반라의축구선수를여자가보는건죄

악이라고주장하고있다.

에브테카르 부통령은 훌리건(난동을

부리는극성팬)같은행위도있지만여성

이관전하면남성들의관전매너도향상

될것이라고강조했다.

또 여성은 어디든 갈 수 있어야 하며

스포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

(여성 관전허용에) 반대하는 사람들은

여성들이 축구를 얼마나 보고 싶어하는

지아는게중요하다고덧붙였다.

아사히는이발언이여성의경기장입

장전면허용에긍정적인입장임을내비

친것으로해석했다. /연합뉴스

2일(한국시간) 카타르도하칼리파스타디움에서열린2019 도하세계육상선수권대회남자800ｍ결선에서브레이저가선두로골

인하며주먹을불끈쥐고있다. /연합뉴스

포스트볼트라부르지마라…이젠나의시대

첫출전라일스200ｍ우승

노아라일스(22 미국 사진)가 처음 나

선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200ｍ왕좌에

올랐다.

라일스는 2일(한국시간) 카타르 도하

칼리파스타디움에서열린2019세계육상

선수권남자 200ｍ결선에서 19초83으로

우승했다.

직선주로에진입하기전까지안드레이

더그래스(캐나다)와치열하게다투던라

일스는결승점50ｍ를앞두고속도를높였

다. 라일스가막판스퍼트는대단했고, 더

그래스는뒤로처졌다.

더그래스는19초95로2위를차지했고,

알렉스 퀴노네스(에콰도르)가 19초98로

3위에올랐다.

미국은 100ｍ에서 크리스천 콜먼이 우

승한데이어, 200ｍ는라일스가1위에올

라남자주요단거리를석권했다. 포스트

볼트 경쟁에서도 미국의 두 젊은 스프린

터가앞서갔다.

하지만 라일스는 포스트 볼트라는 수

식어를거부했다.

그는 포스트볼트라고부르지말라. 나

는나다.지금은나의시대라고말했다.

우사인 볼트(자메이카)는 육상 역사상

가장 뛰어난 스프린터였다. 볼트는 남자

100ｍ, 200ｍ, 400ｍ계주에서올림픽금

메달8개,세계선수권금메달11개를수확

하고은퇴했다.

2017년 런던 대회를 끝으로 볼트가 은

퇴한뒤,세계육상의화두는 포스트볼트

경쟁이었다.

200ｍ에서는단연라일스가앞섰다.

라일스는올해 7월스위스로잔에서 19

초50의남자 200ｍ역대 4위기록을작성

했다.

이 부문세계기록은볼트가만든 19초

19다. 요한 블레이크(자메이카)가 19초

26, 마이클존슨(미국)이 19초32로 라일

스보다빠른기록을보유했다.

라일스는아직젊다. 많은전문가가 19

초19의기록을깨는건정말어렵다. 그러

나 라일스에게는 기록 경신을 기대할 수

있다라고말한다.

일단라일스는처음으로출전한메이저

대회에서압도적인기량으로우승했다.

그는 올해 세계선수권만 보며 달렸다.

내가처음나선세계선수권대회에서우승

할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

이다라며 그러나나는내휴대전화에 나

는꼭해낸다라고쓰고, 차 안에서 나는

꼭 해낸다라고 혼잣말했다. 그리고 정말

해냈다라고말했다.

라일스가 오해한 부분도 있다. 많은 전

문가와팬들이라일스를이번대회 200ｍ

우승후보1순위로꼽았다.

그리고 라일스가당분간남자 200ｍ에

서독주할것이라는전망도나온다.

어린 시절 라일스는 천식을 앓았다. 라

일스에게육상은병실과세상을잇는통로

였다.

천식을떨쳐내고트랙위에선라일스는

200ｍ세계챔피언에올랐다. /연합뉴스

브레이저미국최초800ｍ챔프
32년만에대회신기록

남자장대높이뛰기켄드릭스

5ｍ97넘어대회2연패

도너번브레이저(22)가미국선수중최

초로세계육상선수권대회800ｍ챔피언에

올랐다.

브레이저는2일(한국시간)카타르도하

칼리파스타디움에서열린2019도하세계

육상선수권대회남자800ｍ결선에서1분

42초34로우승했다.

그는결승점 150ｍ지점부터선두로나

섰고,점점속도를높였다.

2위아멜투카(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)

는 1분43초47로 2위에 올랐다. 브레이저

와투카의격차는1초13으로꽤컸다.

브레이저는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데

이비드루디샤(케냐)가세운세계기록 1

분40초91은 넘어서지 못했지만, 32년 만

에세계선수권대회기록을바꿔놨다.

브레이저의기록은1987년빌리콘첼라

(케냐)가 작성한 1분43초06보다 0.32초

빠른대회신기록이다.

국제육상경기연맹(IAAF)은브레이저

의국적에주목했다.

미국은 육상 강국이지만 중장거리에는

약하다. IAAF는 브레이저는 남자와 여

자경기를모두합해서세계선수권 800ｍ

에서 금메달을 딴 최초의 미국인이라고

알렸다.

브레이저는 22살에세계선수권금메달

을땄다.이번대회우승을목표로한시즌

을보냈지만, 정말믿기어려운결과다라

며 미국최초로이종목우승을차지해기

쁘다. 집으로돌아가더많은축하를받고

싶다고말했다.

남자장대높이뛰기결선에서는샘켄드

릭스(미국)가5ｍ97을넘어대회2연패를

달성했다.

아르맨드두플란티스(스웨덴)도5ｍ97

을 넘었지만, 성공 시기로 순위가 갈렸

다.

둘은 5ｍ97도같은 3차시기에넘었다.

그러나 5ｍ92를 1차 시기에 성공한 켄드

릭스가3차시기에서같은높이를넘은두

플란티스를제쳤다. /연합뉴스

도하세계육상선수권


